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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차 향가의 작자와 작품 세계

1차시 강의 소개
0.�학습목표

   1) <헌화가>에서 ‘아름다움’에 대한 신라인의 상상력을 확인할 수 있다.

   2) <모죽지랑가>에서 화랑 집단의 번영과 쇠락을 읽어낼 수 있다.

   3) <원왕생가>에 나타난 서방정토를 향한 신라인의 염원을 설명할 수 있다.

1.�수업에�앞서�

����
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            <출처: 강릉시>

왼편에는 푸른 바다가 있고 오른편에는 깎아지른 절벽이 있는 이 길의 이름은 헌화로이다. 강릉시의 금
진해변부터 심곡항까지 약 6km에 걸쳐 있는 이 길은 봄이 되면 절벽에 화려한 철쭉꽃이 만발하여 더욱 아
름답다. 사랑하는 연인들을 즐겨 찾는 이 길, ‘꽃을 바치는 길’ 이란 뜻의 헌화로는 향가 <헌화가>에서 유
래하였다. 이곳과 향가 <헌화가>는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? 

2.�학습�내용�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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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� 향가의�개념과�형식,� 그리고�작자층

향가라는 명칭은 특정한 역사적 갈래를 지칭하기 이전에 이미 신라와 고려시대에 그 나라 사람들이 자국어로 창작
하고 즐겨 불렀던 노래들을 총칭하는 일반명사였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. 이 용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문헌은 균여
전(1075)이며. 이후 삼국사기(1145), 삼국유사(1281년경) 등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. 

향가라는 명칭은 첫째, 향가는 중국의 한시와는 언어와 형식이 다른 우리말 노래라는 것이며, 둘째, 향가는 주로 
절에서 재(齋)를 올릴 때 부르는, 범패(梵唄)라는 불교적 의식 음악과는 다른 노래라는 것이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
가는 한자를 활용하여 우리 말 형식으로 표현한 향찰로 표기되었다는 점이다. 

향가는 수록된 원문의 분절 단위와 해독적 성과를 고려해 볼 때, 향가의 형식은 4구체, 8구체, 10구체로 나뉜다. 4
구체는 시상 전개가 매우 단순한 민요계의 향가이며, 10구체는 시상의 흥기와 고양 및 하강이라는 시상 전개 구조와 
서정적 완결의 짜임새를 갖춘 노래이다. 8구체는 그 중간 형식이다. 대체로 4구체는 일반 민중층에서 불렸으며, 8구
체와 10구체는 상층 지식계층에서 창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.  

2)� <헌화가>,� <모죽지랑가>,� <원왕생가>의�의미�지향

이 강의에서는 각 형식과 작자층을 대표하여 각 한 수씩, 총 세 수의 향가 작품에 나타난 의미 지향을 설명해 보
고자 한다. 

① 민중층의 노래였던 4구체 민요계 향가에서는 소를 끌고 가던 어느 시골 노인이 아름다운 수로부인에게 철쭉꽃
을 바치며 불렀던 <헌화가>를 소개하며, 당시 신라인들이 지녔던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상상력을 살펴보기로 한다.  
  ② 화랑 집단의 일원이었던 낭도 득오가 지었던 8구체 향가 <모죽지랑가>를 통해 삼국통일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
사집단으로서 화랑의 사회적 역할이 끝나갈 무렵, 어느 낭도가 한 위대한 화랑을 그리워하며 쓸쓸하게 불렀던 <모죽
지랑가>를 통해 화랑 성쇠의 시적 형상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. 

③ 10구체 불교계 향가인 <원왕생가>는 아미타불이 주재하는 서방정토에 가기 위해 구도의 수행을 했던 광덕이 서
쪽으로 떠 가는 달을 향해 기원했던 노래인 바, 당대 신라인들의 종교적 발원과 세계관의 자취를 살펴보기로 한다. 

3.�출처�




